
판유리시장 성장 꾸준
조정관세 연기로 생산기업 호재 … 신증설 잇따라

판유리 시장이 내수의 꾸준한 증가 및 조정관세부과 연기 등으로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. 

관련업계에 따르면, 국내 판유리 시장은 9 0년이후 자동차와 건축산업의 호황으로 연평균 8 ~ 1 0 %의

성장을 유지해 왔으나 9 3년이후 5% 증가로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향후 이같은 성장이 계속될 것으

로 보여 생산기업의 판매호조가 예상되고 있다. 

판유리 내수는 9 4년 2 0 0 0만상자에서 9 5년 5% 증가한 2 5 0 0

만상자가 예상되며, 공급은 국내생산 2 3 0 0만톤, 수입 2 0 0만

톤이 전망된다. 

판유리의 주요 용도는 건축용으로 85%, 자동차용으로

1 5 %를 차지하며 신장률은 건축용 2~3%, 자동차용 1 5 %

로 전반적으로 5 ~ 6 %의 신장이 예상되고 있다. 

공급은 한국유리가 1 2 0 0만상자, 금강이 9 0 0만상자의 생산

능력을 갖추고 풀가동하고 있으며 중국산 등 수입품도 2 0 0

만상자에 달하고 있다.

국내 생산기업들은 내수의 증가로 증설을 추진중인데 한

국유리가 3 / 4분기에 1개라인( 3 0 0만상자)을, 금강이 1 1월에

1개라인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. 

또 벽산은 신규진입을 검토하고 있어 9 5년말에는 3파전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.

수입은 8 8년 자유화품목으로 지정된 후 급증, 91년에는 최고 3 4 2만상자에 달했는데 점차 감소세를

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2 0 0만상자가 반입되고 있다.

한편, 통상산업부는 9 4년말로 종료되는 저질 판유리 수입에 대한 조정관세를 9 5년까지 연장하기로

결정했다. 

따라서 중국산 제품은 조정관세를 적용받게 되는데 세율은 기존 4 0 %에서 2 6 %로 낮춰 적용된다. 세

율인하는 판유리가 양허품목으로 묶여 9 9년까지 1 3 %로 관세를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. 

중국산의 수입은 9 1년 전체 수입의 90% 이상을 차지했으나 9 2년부터 조정관세 부과로 점차 감소,

9 4년에는 1 0 0만상자가 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.  

판유리 가격은 9 1년 수입증가로 하락한 후 9 3년1 0월 상자당 1만5 0 0 0원에 정착, 현재까지 지속되고

있다. 

한편, 수입 및 수요업계는 국내 판유리 시장이 급속한 수요증가로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있어 원

활한 공급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. 

<화학저널 1 9 9 5 / 3 / 1 3 >

국내 판유리 내수점유현황 (단위 : %)

금강 4 2 . 5 한국유리5 5 . 0

기타(수입) 7.5


